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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호석유화학, 일반직도 임금 동결
일반직 임금 동결에 임원 10% 반납 … 상생협력 통해 위기극복 의지

금호석유화학 노사가 상생협력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기로 결의했다.

금호석유화학 기옥 사장 및 노조 대표는 1월21일 여수 소재 제1 고무 공장에서 열린 <항구적 노사 산업평

화 실천 결의대회>에 참석해 2009년 임금 및 단체협상을 동결하는데 합의했다.

이에 따라 일반직 사원들은 2009년 임금을 동결하고, 임원들은 임금의 10%를 회사에 반납키로 결정했다.

금호석유화학은 지난 1987년 노조 설립 이래 22년간 무분규 타결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.

<항구적 노사 산업평화 실천 결의대회>에는 오현섭 여수시 시장과 장의성 서울지방 노동청장도 참석했다.

금호석유화학 기옥 사장은 “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결단을 함께 해

큰 힘이 된다”며 “과거 외환위기 사태를 극복한 저력을 바탕으로 회사와 노조의 모든 구성원이 일치․단결해

다시 한 번 위기극복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”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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